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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유엔 세계 NGO 컨퍼런스,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린다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에 중점-

유엔 공보국은 제66차 세계 NGO 컨퍼런스(the 66th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DPI)/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Conference) 가 오는 5월 30일 월요일부터 6월 1일 수요일까지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엔 NGO/DPI 집행위원회(NGO/DPI Executive Committee), NGO 기관,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한국 측 조직위원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성된 이번 회의는 “세계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을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논의하게 되는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NGO 들은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 · 외교관 · UN관계자 · 과학자 · 교육자 · 기업 · 국회 · 각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해당 년도의 주요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2015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마헤르 나살(Maher Nasser, 유엔 공보국 선임국장)은 “시민사회 전체와 NGO 단체들의 협력은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행하는 데 가장 핵심 요건” 이라고 강조하면서, 또한 “많은 NGO들은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지역에서 활동하는 최전방 수비수나 마찬가지다. 또한 어떤 정책과 투자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는지 정부와 기관에 매우 효과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올해로 66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역대 다섯 번째로 뉴욕에 위치한 유엔 본부 이외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인데, 아시아 지역에 있는 NGO들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정부 당국과 기관 등 주요 관계자들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오준 대사는 “제66차 유엔 세계 NGO컨퍼런스가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리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또한 “NGO, 정부, 그리고 다양한 주요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주춧돌 삼아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의 공동 조직위원장인 장순흥 한동대학교 총장과 이일하 한국 NPO 공동회의 이사장은 교육계와 시민사회, 지방 정부 당국과 협력하여 이번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것이며, 또한 개최도시 경주에서 참가자들이 최고의 만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순흥 조직위원장은 “한국의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전 세계적으로 이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유엔측 컨퍼런스 공동의장에는 스캇 칼린 롱아일랜드 대학 지리학과 부교수와 최유강 드림터치포올 대표가 유엔의 글로벌 온라인 임명 절차를 통해 공식 선출되었다. 공동의장은 컨퍼런스 전반을 기획하고 컨퍼런스의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일을 책임지게 된다. 스캇 칼린 의장은 “세계 NGO들이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교육” 이라며, “학계와 시민사회 협력의 잠재력은 거대하다. 새로운 협력, 혁신적인 교육법, 그리고 세계시민문화를 통해 우리는 건강한 지구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유강 의장은 “대한민국은 교육이 어떻게 빠르고 성공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 라고 강조하며, “한국 NGO들은 이번 회의에서 전 세계 NGO들과 함께 아젠다 2030을 지지하기 위한 실천과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5차 컨퍼런스는 “2015년과 그 이후: 우리의 실천 강령 (2015 and Beyond: Our Action Agenda)이라는 주제 하에 뉴욕 유엔본부에서 2014년 8월 27일~29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약 100여개 국가, 700개 NGO들을 대표하는 2,200명 이상의 NGO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속가능개발 목표 이행을 지지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명시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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